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나는 완주예술가이다. ‘최용선’ 작가

자기소개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최용선입니다.

작품세계

기호학적인 문제에서 도형적인 문제로 보면, 원과 네모라는 도형을 가지고 조형성 있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 원은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불멸한 그런 변하지 않는 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불멸한 그 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그라미. 내가 
찾는 동그라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동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바퀴라든지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는 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많은 원이 있는데 무
심코 우리는 그냥 "아. 이게 원이구나. 동그라미구나. 네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에 대한 것을 
집착하다 보니 그 원에 대한 안과 그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그 테두리, 경계. 이 경
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은 그 테두리. 원의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저는 지
금 원 안을 현실 세계로 보고 있거든요.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비현실 세계를 어떻
게 조화롭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루미늄을 네모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용접을 해서 그 네모가 또 어떻게 보면 원이 되고 그 원 속에서 추구하는 나만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료

조각가라면 물론 여러 재료를 뭐랄까 다룰 줄 알고 그것을 또 자기 작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석조라든지 철조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수업들
이 어떻게 보면 전업작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물성을 찾고 어떤 재료를 찾는지 그것이 굉
장히 많은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의 물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맞는 재료를 찾는 거죠.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영향은 저희 엄혁용 교수님께서 알루미늄 작업을 초반기 때 작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알루
미늄을 많이 권고하셨어요. 교수님께서 "한번 써 봐라. 물성을 찾아서 네 나름대로의 작품하고 맞는 재
료를 찾아봐라." 해서 알루미늄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낯설었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알루미늄에 대한 어떻게 보
면 재료 찾기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많이 어려웠는데 지
금 한 2년 정도 알루미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보다도 저에게는 알루미늄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재료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감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물론하지만 항상 자기 전에 스케치북을 머리맡에 두거든요. 제일 많이 스케치하
는 게 자기 전에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하루를 회상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영감
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어떤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것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저는 스
케치를 많이 해서 스케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스케치를 매일 하시나요?) 매일은 아니



고 가끔가다 생각이 날 때 항상 조그마한 수첩이라든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까 핸드폰으로도 잠깐잠깐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아. 또 저런 작품은 저렇게 있는 그 형상이 내 작품하고 맞을 수 있는 콘셉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그때그때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죠. 

디자인과 재료

저는 디자인.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
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작품에는 어떤 재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
죠. (디자인이 나왔는데 재료 특성상 디자인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재료 선택
을 다시 하죠. 재료로써 알루미늄이 안 맞으면 철이라든지 철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라던
지 그렇게 융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디자인을 먼저 하죠. 

아티스트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의 아들이 
둘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자애 막내가 아빠는 작업을 왜 하냐고 가끔 한 번씩 물
어봐요. 저도 작업을. 일단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밥을 삼시 세끼 먹잖아요. 먹는 그 밥과 똑같은 거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말할까? 항상 막내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생활의 욕구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그 배가 고픈 욕구를 채워주
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힘닿는 데까지는 작업을 계
속할 계획입니다.

계획

제가 고향이 또 고산이고, 고산초, 중, 고등학교까지 고산에서 나왔고 그 고향에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작품 전시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고향이라는 걸 떠나서 완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 같은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완주에서 제 개인전을 한 번도 못했는데, 완주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완주에서 전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는 완주에
서 활동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